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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영상
에 노출되어 있는 유아의 생활환경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
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며, 유아의 공
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미디어사
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의
양상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연령(3, 5세)과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
접중재)는 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
접중재)는 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10곳
의 3, 5세 유아 12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영상이야
기 공감 과제를 실시하여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대
한 응답을 얻었다. 또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유아의 미디어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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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공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정
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인지
적 공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약 145분으로 나
타났으며, 미디어사용시간에 대한 연령차와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
다.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직접중재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서
2.47점, 간접중재의 평균점수는 3.50점으로 간접중재의 정도가 상
대적으로 더 높았다. 직접중재와 간접중재 모두 연령차와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미디어사용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의 미디어중재
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미디어사용시간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난 반면,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재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셋째, 미디어사용시간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
는 정도가 낮아졌다. 또한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하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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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낮을수록, 부모의 간접중재 정도가
높을수록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의 원인
을 해석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 연구는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3, 5세 유아의 정서
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으며, 유아의 하
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전반적 양상을 확
인하였다. 또한 미디어사용시간 및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
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영상이야기, 미디어사용시간, 미
디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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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최근 유아들의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과 같은 미디어 사용이 급
증하면서, 미디어는 유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게 되었다. 스마트기기는 휴대가 간편하므로 어디서나 원할 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유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
기도 한다. 이제 유아들에게 미디어는 유아가 모방하고 배우게 되는 주
요 학습 환경이자 놀이 환경으로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유아가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는 영상물
은 빠른 화면 전환과 그에 따르는 소리, 강렬한 색채, 동물 및 인형의 등
장 등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Goodrich, Pempek, &
Calvert, 2009; Linebarger & Vaala, 2010). 이러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현대 유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물에 쉽게 빠져 들고 과몰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
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미디어사용 정도가 유아의 발달에 어떠
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는 사회정서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긍
정적인 정서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이 협동성, 사회성, 이타적 행동 등과 강한 정적 상관
을 갖고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가 된다는 결과(Williams,
O’Driscoll, & Moore, 2014)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
(Strayer, & Roberts, 2004; Miller, & Eisenberg, 1988)을 보인다는 연구
들을 통해 공감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 적응을 가능하게
해주므로(Eisenberg, 2000), 공감 능력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와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
다. 그러나 유아기에 공감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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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위축 등의 내적 증상이나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외적 증상으로 표출
될 가능성이 있다(권기남, 2017; Eisenberg, Spinrad, & Sadovsky, 2006).
정서행동문제는 이후 학업 성취나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Dadds et al., 2008) 성인기의 사회생활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Crick, 1996).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1999)에서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지도하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국내 영
유아의 미디어사용 실태조사(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결과, 유아의
총 미디어사용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유아의 미디어사용 정도가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의 생활시
간 조사에서 하루일과 중 미디어사용시간이 실외활동 시간과 사람들과의
시간 보내기인 교제활동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도남
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천희영, 2015). 최근 영상매체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유아용 영상물이 많이 제작·보급되면서(Linebarger, & Vaala,
2010), 미디어사용이 유아의 일과에서 더욱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의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 감소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일 가능성
이 있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유
아의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이를 직접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TV
시청시간이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감,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 낮았다는 결과(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2015;
Conners-Burrow, McKelvey, & Fussell, 2011)들이 보고되면서 미디어사
용시간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가 일부 밝혀졌다. 하지만 유아
기가 되면서 TV,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총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 발달 간의 인과적 관
계를 밝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여아보다 남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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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게임 사용시간이 더 높다고 보고(Lee, 2013; Veldhuis et al.,
2014)된 반면, 남아보다 여아의 TV 시청 및 게임 이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지훈, 구봉진, 2010)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미
디어사용시간의 성차에 대한 부분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므로 미디어사용
시간과 유아의 공감 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실제로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
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매체 이용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은 유아의 가족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박소영, 문혁준, 2015; 이유진, 2016; 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유아는 영상물을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성인
에 의해 접하게 되므로(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전연진, 2014) 주양육자
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갖고 지도하는가
가 중요하다. 이처럼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
모 중재(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라고 부른다.
부모의 중재는 아동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매
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Nikken & Schols, 2015). 부모의 적절한 중재는
유아의 인지발달 및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조안나, 고
영자, 2013; Strouse, O’Doherty, & Troseth, 2013; Rasmussen et al.,
2016). 그 중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부모의 적절한 중재가 유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Nathanson, 1999; Valkenburg et al., 1999)에서는 미디어사
용과 관련된 부모의 중재행동을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내용에 관해 대화하는 직접중
재, 자녀와 영상 시청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간접중재, 부모와 자녀
가 대화 없이 같이 영상을 시청하는 공동시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동
시청은 부모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시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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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럼 영상 내용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동시
청은 직접중재와 그 의미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중재
와 함께 측정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Chakroff & Nathanson, 2008).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을 직접중재와 간접중재로
구분하여 완전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중재 유형 중 어떠
한 중재 유형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
고자 한다.
직접중재는 가정 내에서 미디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행위이다(Buijzen, Rozendaal, Moorman, &
Tanis, 2008). 부모가 유아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영상 속 인물의 행
동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는 직접적인 중재는 유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Krcmar, Grela, & Lin, 2007; Strouse et al., 2013)과 같은 인지 및 언
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부모의 직접중재는 폭력적
인 내용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켜 공격성이 낮아지게 하고(Collier et
al., 2016), 친사회적인 내용 시청 시 자녀의 공감 수준이 향상된다
(Rasmussen et al., 2016)고도 보고되며, 부모의 직접중재가 사회정서발
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주제에 따른 직접중재를 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영상물을 포괄하여 보일 수 있는 부모의 직접중재가 유아의 공감에는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간접중재는 보호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환경을 관리하는 중
재로, 미디어사용시간과 내용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Valkenburg
et al., 1999). 이러한 간접중재는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의 감소와 유의
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Collier et al., 2016). 또한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가 사용하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기기의 내용에 관해 제한을 하는 부모의 유아기 자녀는 타인의 감
정에 주목하는 공감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성지현 외, 2015)가 보
고되었다. 미디어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간접중재 방식은 자녀가 영상
물에 과몰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미디어사용시간을 관리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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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호작용을 더 촉진함으로써 유아의 공감발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의 내용을 관리할 경우,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용 프로그램들
로 선별하여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제공된 프로그램의 내용
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아의 공감발달에
영향을 주는 간접중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공감 발달이 중요한 유아기 때 미디어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미디어사용시간과 이러한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유아의 공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측정방식
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응답을 얻기 위
해 유아에게 짧은 가설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제를 주로 사용해왔는데
(송승희, 장경은, 2015; 이상미, 한세영, 2011), 이러한 방식은 유아가 공
감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을 불
러일으키기 어렵다. 정서 환기(evocativeness)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로 영상이야기를 활용하기도 한다(de Wied, van Boxtel,
Matthys, & Meeus, 2012; Strayer & Roberts, 2004). 영상이야기를 활용
한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유아들의
경우에도 자기 또래의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인물에게 쉽게 동일시하게
되어 자발적인 공감 반응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Cohen, 2001), 영상
이야기를 통해 유아의 공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유아의 공감을 영상이야기 과제로 측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
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유아용 영상물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유
아들도 이전에 비해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미디어사용을 중재하는데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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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유아의 과몰입을 막고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중재
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해볼 수 있었지만, 부모 중
재 유형별로 어느 유형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별로 유아의 공감
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 5세 유아의 영상이야
기 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유아의 미디
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설정하고,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방향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7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공감의 개념과 발달 및 유아기 공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유아기 공감의 관련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공감
1) 공감의 개념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여 해석할 수 있고, 대리적으로
느껴보면서 타인의 정서와 일치하는 정서적 반응이다(Eisenberg, Shea,
Carlo, & Knight, 2014). 유아의 사회적인 적응 및 발달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공감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인지적인 측면만을 주목하였으나,
한 측면만으로는 공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Davis,
1983) 다차원적인 접근으로써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모두를 포함시
켜 공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공감은 정서적 공
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 일치하는 정서 반응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며(Eisenberg,
Spinrad, & Sadovsky, 2006), 동정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동정심이
타인의 불행으로 인해 유발된 슬픔이나 걱정의 마음을 뜻하며 타인의 부
정적 정서 상태가 완화되길 바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공감은 타인의 정
서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지 타인의 정서와 공유되어 같은 마음을 보인
다. 적절한 정서적 공감은 이타적인 행동을 향상시켜줄 수 있으므로 대
인관계를 맺는데 이점이 된다(Oswald, 1996). 또한 아동기 때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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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기 때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Eisenberg & Eggum, 2008; Eisenberg et al., 2002). 한편, 인지
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정서의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offman, 2000). 인지적
공감은 마음 이론, 공감적 정확성과 같은 사회인지적 과정을 포함한다.
마음 이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는 능력(Blair,
2005)이며, 공감적 정확성은 타인의 행동과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이다(Ickes, Stinson, Bissonnette, & Garcia, 1990). 즉, 자
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할 수 있고 타인이 보이는 정서의 원인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인지적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은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더 알맞
게 공유된 감정을 느끼므로 타인과 조화로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Baron-Cohen & Wheelwright, 2004; Blair, 2005) 한편, 인지적
공감은 정서 인식과 조망 수용으로 구성되어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de Waal, 2008). 이처럼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특성 또한 가졌으므로,
연령과 성별과 같은 개인 요인이나 환경 요인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유아기의 공감 발달
공감은 출생 직후부터 정서 전이와 같이 공감의 전조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 공감 발달이 시작되며(Sagi, & Hoffman, 1976), 걸음마기를 거쳐
정교화 된다(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2011;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3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별이 가능
해지면서 자기중심적 공감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발달하고
(Hoffman, 2000),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Wellman, Cr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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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2000). 5세가 되면 마음 이론이 발달하며 틀린 믿음에 대한 이
해가 정립되기 시작하고, 정서이해가 더욱 정교화 되면서(Pons, Harris,
& de Rosnay, 2004) 유아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전반적인 공감 수준은 향상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공감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 그 수준이 3세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살짝 증가하는 반면, 인지적 공감은 마음이론 능력
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한다(Imuta, Henry, Slaughter, Selcuk,
& Ruffman, 2016).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권기남, 2017). 최근 대부분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또
래와의 상호작용을 일찍부터 경험한다. 유아의 사회적 관계가 이전보다
확장되면서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며 또래
의 정서에 공감하며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공감 발달의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3, 5세 유아로 구분하여 또래관계에서 발생하
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공감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의 발달에는 연령과 더불어 성별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정서적
공감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 부모의 정서
사회화와 관련된 양육방식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여, 부모는 여아
의 정서 표현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
다(Chaplin, Cole, & Zahn-Waxler, 2005).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라 타인
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이하여, 여아는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와 정서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을 향한 관심이 높다고 보고된다
(Hastings, Zahn-Waxler, Robinson, Usher, & Bridges, 2000). 반면, 인
지적 공감의 성차를 비교한 연구들은 비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숙 과정이기에 성
별이 지니는 영향력이 대체로 나타나지 않는다(Scholl, & Leslie, 2001).
하지만 부모나 교사 평정 방식으로 유아의 공감을 측정한 경우 인지적
공감에서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권기남, 2017). 이러한 혼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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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단서가 특정 성별에 민감한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
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 단서가 담긴 이야기를 토대로 남아와 여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영상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공감
선행연구(권기남, 2017; 성지현 외, 2015; Dadds et al., 2008)에서 유
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의 평가를 사용해왔다.
이는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를 관찰해 본 성인으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쓰이지만(Eisenberg, & Mussen,
1989),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을 수는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감에 관한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그림/이야기 과제를 주로 사용해왔다(송승희, 장경은 2015; 이
상미, 한세영, 2011). 그러나 연구자가 유아에게 짧은 가설적 이야기를
들려준 후, 유아의 정서반응을 물어보는 것으로 공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설적 이야기가 유아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위험
성이 있기 때문에(Vaish et al., 2009), 언어이해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림/이야기 과제에서는 각 기본정서가 나타나는
단편적인 사건(예. 생일파티, 소유물 분실 등)을 제시하여 상황 정보에
한정되는 공감을 측정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표현되
는 정서이기 때문에, 유아가 실제로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했다기보다
는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측정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유아
의 공감을 적합하게 평가하는 측정 도구가 요구된다. 이때 등장인물의
정서가 표현되는 이야기 형식의 영상물을 보여줄 경우 유아의 공감 반응
을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de Wied et al., 2012; Strayer,
1993; Strayer & Roberts, 2004)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장면 중 인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아동의 공감을 측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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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영상이야기를 사용할 경우 그림/이야기 과제보다 정서 환기가 용이
하고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자기 또래의 등
장인물을 보게 되면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게 보다 쉽게 동일시하게 되
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을 잘할 수 있다(Cohen, 2001).
이때 앞서 살펴보았던 공감 측정 과제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도 고려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서 이해 발달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Pons et al.,
2004)에 따르면 3~5세 유아들은 장난감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외적 상황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이더라도 타인의 소망과 믿음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공감을 측정할 때는 등장인물이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모두 느끼는 이야기를 제시하여
다양한 정서 표현에 대해 유아가 공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각
정서를 제시할 때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등장인물의 말, 소망 등의 다양
한 공감 단서를 포함시킨 영상이야기로 유아의 공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
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유아의 공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공감 측정 방식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고, 유아의 발달
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이야기 활용
에 초점을 맞춰 유아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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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의 관계
가정 내 미디어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유아기 자녀의 미디어 노출 역
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 사용
이 주로 TV에 국한되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
트기기가 보편화되었다. 영유아의 미디어사용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
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의 TV 사용률이 94.7%, 컴퓨터 사용률이
48.5%, 스마트폰 사용률이 68.4%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은 유아의 2.5%가 스마트폰 의존 고위험군,
11.4%가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
으로 미디어가 유아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하다. 최근 유아의 생활시간조사(도남희 외, 2013; 천희영, 2015)와
미디어사용 실태(이정림 외, 2013)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아의 하루 일
과 중 미디어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스마
트기기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유아들이 대체로 혼자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만큼 대
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증가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사용시간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대체 가설(displacement
hypothesis)이다. 이는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신체적, 사
회적, 학습적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Neuman, 1995). 이
가설은 빈번한 영상 시청으로 인해 인지 발달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가
상놀이 등의 활동이 대체될 가능성을 주장한다(Christakis, 2009;
Zimmerman & Christakis, 2007).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TV 시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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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수록 그림 그리기, 연주하기, 가상놀이, 장난감 놀이 등의 창의적인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결과(Vandewater, Bickham, & Lee,
2006)가 보고되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아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적었다는 연구(김종민, 문정주, 권미량, 2014)와 게임 몰입도
가 낮은 유아일수록 타인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활동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구희정, 2013)들은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
침한다. 대체 가설에 근거할 때, 미디어사용시간이 많은 유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
가 적어져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손상된 언어 발달 가설(impaired-language development
hypothesis)이다.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 시각적 처리에만 주로 의존하
게 되고,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은 언어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영상매체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이다
(Nigg, 2006; 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언어 기술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을 촉진시
킨다고 추정된다(Beaver, DeLisi, Vaughn, Wright, & Boutwell, 2008;
Gallagher, 1999). 자기조절은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정
서나 행동을 해석, 감독,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Moilanen,
Shaw, & Fitzpatrick, 2010),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언어
발달의 결핍은 자기조절 강화를 방해하여(Jensen et al., 1997),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을 낮추며 공격성, 주의집중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유
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력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김서희, 황성
온, 2017)는 이 가설과 비슷한 맥락이다. 즉,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는
유아는 자기조절력이 낮아져 친구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상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유아
의 언어 기술이 떨어져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
인 또래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조윤주, 2016)도 보고되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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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언어발달이 증폭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때 미디어사용시간
이 늘어날 경우 언어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 있어서도 또래가 표현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하는데
서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은 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Conners-
Burrow et al., 2011)에 따르면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교실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 나누기, 협동하기, 칭찬하기 등의 친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 낮아졌다. 또한 게임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이 낮아져 타인을 돕고 협동하고자 하는 친
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rot et al., 2014). 이
와 비슷하게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정서행동문제인 외현화 및 내
재화 행동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1∼3세 때 TV 노출 정도가 높았을 경우 7세 때 주의집중문제
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고(Christakis, Zimmerman, DiGiuseppe, &
McCarty, 2004), 아동기 때 TV 시청시간이 많았을 경우, 청소년기 때
주의집중문제가 발생했다(Landhuis, Poulton, Welch, & Hancox, 2007).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김수정, 정익중, 2016), 스마트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
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이처럼 유아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기술이 서툴고, 정
서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사용시간
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유아의 공감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감소한다는 결과(성지현 외, 2015)와 같이
미디어사용과 공감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일부 보고되기도 했지만, 총
미디어사용시간과 공감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본 연구를 찾기 어려우
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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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사용시간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5세 유아는 하루 평균 총 미디어사용
시간이 3시간 정도였고, 6∼8세 아동은 총 미디어사용시간이 3시간 50분
정도로 나타났다(Wartella, Rideout, Lauricella, & Connell, 2014). 이와
비슷하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
에서도 TV, 컴퓨터, 스마트기기의 총 미디어사용시간은 영아일 경우
165분, 유아일 경우 194분으로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유아기 때의 미디
어 사용 정도가 공감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미디어사용시간의 성차에 대한 부분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주중, 주말 모두
남아보다 적었고,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가 더 높았고(Lee,
2013), 5세 남아는 여아에 비해 컴퓨터나 게임을 하루에 30분 이상 사용
할 가능성이 높았다(Veldhuis et al., 2014). 반면, 남아보다 여아의 TV
시청 및 게임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강지훈, 구봉
진, 2010)도 보고되었다. 아동의 미디어사용시간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
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것에 근거해보았을 때, 미디어사용시간과 유
아의 공감 간의 관계에 있어 미디어사용시간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 발달 간
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중 하나의 매
체에 노출되는 시간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
양한 영상매체를 통틀어 총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유아기가 되면서 다양한 영상매체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여러 영상매체를 포함시
킨 총 미디어사용시간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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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의 공감의 관계
부모의 미디어중재(parental media mediation)란 자녀의 미디어사용
경험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뜻한다(Clark, 2011). 미디어
중재의 전반적인 목표는 자녀의 미디어 노출 정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디어 내용에 대해 자녀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Warren, 2003). 유아가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부모는 유아에게 발
달적으로 적절한 중재 유형을 선택하여 유아의 미디어사용을 중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어떤 중재 유형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이로운
유형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 공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주로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같은 개념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디어중재와 공감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직접중재, 간접중재의 두
가지 유형1)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의 공감 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 중 적극적(active)/교육
적(instructive) 중재로 명명한 개념을 직접중재로, 제한적(restrictive) 중재로
명명한 개념을 간접중재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대상이 유아라는 점에
서 유아들은 주로 미디어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부모와 유아기 자녀가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의 영상시청에 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직접적인지 또는 간접적인지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적극적/교육적 중재가 영상시청
시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며, 영상시청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는 제한적
중재가 자녀와 간접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적극’/‘교육’과 ‘제한’보다 ‘직
접’과 ‘간접’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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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중재와 유아의 공감의 관계
직접중재는 자녀가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설명해
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재를 뜻한다(Buijzen et al., 2008).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 및 평가를 하며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동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중재 행동을 일컫는
다. 이러한 부모 중재 행동은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조절해 주고, 미
디어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 인지, 메시지 이해 향상 등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Komaya & Bowyer, 2000). Vygotsky의 근접발
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으로 설명해보면, 부모의 직
접중재는 미디어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lark, 2011).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관련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모호한 영상물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매체에 관한 비평적인 태
도가 촉진될 수 있다.
자녀가 시청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미디어의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
로 언급하는 중재 행동은 폭력적인 장면과 같이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 시청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로 주로 연구되었다(Nathanson, 2004; Nikken & Jansz,
2006).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대한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다. Collier와 동
료들(2016)은 메타분석 결과 부모의 직접 중재가 아동의 낮은 공격성 수
준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격성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상
호작용에 있어서 타인의 신호에 친사회적으로 반응할 경향성이 높으므로
(Crick & Dodge, 1994), 부모의 직접중재는 자녀의 공감 발달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아동이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자가 직접중재를 했더니, 해당아동이 가정에서 폭력
적인 영상물에 적게 노출된 경우 실험자의 직접중재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Nathanson,
2004). 이와 비슷하게 Fikkers와 동료들(2017)은 폭력적인 내용의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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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정도와 자녀의 공격적 행동의 관계를 부모의 직접 중재가 완화시키
지 못했다고 보고하며 직접중재는 실생활에서의 행동보다는 영상물 내용
에 관한 이해 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다른 선행연구들(Nikken & Jansz, 2014; Sonck, Nikken, & de
Haan, 2013)에 따르면 자녀가 교육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시청할 때 부모
가 직접중재를 많이 적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녀가 친사회적인 주제의
영상물을 이용할 때 부모의 직접중재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Valkenburg et al., 2013)이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시청할 때, 부
모가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주고, 평가하는 등의 직접중재를 자주
할 경우 유아의 공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Rasmussen et al., 2016).
직접중재의 영향력은 어린 유아보다 학령기 아동에게 더 강하게 나타
났다(Nathanson & Yang, 2003). 이는 영상 시청 중 부모가 자녀에게 질
문을 했을 때,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는 질문과 관련 없는 사전
지식을 떠올리게 되거나(Miller, & Pressley, 1989), TV를 보며 질문에
관한 대답도 생각해야하는 것이 인지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Hayes, & Kelly, 1984). 또한 직접중재는 주로 SNS (Sonck et al.,
2013)나 게임(Nikken & Jansz, 2006)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 중재가 많이 나타나게 된
다. 한편, 직접중재의 빈도는 여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중재
의 영향력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Nathanson &
Cantor, 2000)고 한다. 따라서 직접중재의 효과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주제에 따른 부모의 직접중재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유아용
영상물 제작 및 보급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접할 수 있는 영상물의 주제
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주제의 영상물을 포괄하여 부모의 직접중
재 정도가 유아의 공감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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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중재와 유아의 공감의 관계
간접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정하는 중재를 말한
다(Valkenburg et al., 1999). 구체적으로, 미디어사용시간이나 장소를 제
한하거나, 어떤 유형의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세우고 감독하는 등의 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
재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간접중재는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디어사용의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자녀가 그러
한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행동이므로 중재 행동이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접중재는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중
재 방법(Valkenburg, Piotrowski, Hermanns, & Leeuw, 2013)이며, 아동
기 동안의 매체 소비로 인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데 영
향력이 있다고 밝혀졌다(Nathanson, 1999).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이나 내용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간접중재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줄어들고 부적절한 내용
의 미디어 사용이 감소하였다(Collier et al., 2016). 자녀의 자율성을 존
중하며 미디어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증가하였고(Valkenburg et al., 2013), 폭력적인 영상물 노출
정도와 자녀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모의 간접중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kkers, Piotrowski, & Valkenburg, 2017). 국내연구에
서도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기 자녀의 부적절한 미디어사용을 차단함으
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을 뿐만 아니라(조안나, 고영자, 2013),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한 집단이 보게 한 집단보다 자녀의 공감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장미선, 문혁준, 2004).
이와 같이 간접중재는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 감소와 부적절한 내용
차단과 큰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접중재를 통해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간접
중재를 통해 미디어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실제로 완화시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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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
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간접중재 전략이 다양해지고,
더 잦은 중재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안정임, 2008; Eastin,
Greenberg, & Hofschire, 2006; Hoffner & Buchanan, 2002; Livingstone
& Helsper, 2008; Nathanson, 2001; Warren, Gerke, & Kelly, 2002). 반
면 부모의 간접중재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간접중
재가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금단의 열매처럼 더
욱 호기심이 생겨 부적절한 매체 이용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
(Nathanson, 2002; Nikken, & de Graaf, 2013)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유
아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유아에게 간접중재를 많이 행사함으로써 이
러한 행동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탐색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
간접중재의 자녀 성차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부모의 간접
중재 수준은 자녀의 성별과 관련 없다는 연구(Livingstone & Helsper,
2008)가 보고된 반면, 아들보다 딸의 게임 이용에 대해 더 제한을 많이
했다는 연구 결과(Nikken & Jansz, 2006), 딸보다 아들에게 인터넷 이용
시간과 내용에 대해 더 엄격했다는 연구 결과(Eastin et al., 2006;
Nikken & Jansz, 2014)도 보고되었다. 또한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감
독이 더 잦았다고 인식한 반면, 부모들은 인터넷 활동에 있어 딸보다 아
들에게 더 제한을 하는 편이라고 나타났다(Sonck et al., 2013). 따라서
간접중재의 효과가 어떤 성별의 자녀에게 더 유익하게 나타날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인 직접중재와
간접중재 각각이 자녀의 공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었
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자녀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직접중재와 간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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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중 어떤 중재 행동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더 유익한지 판단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특히,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자녀의 공감간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공감 측정을 대체로 부모 보고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실제 유아의 공감 반응은 부모 보고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준의 공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
으로 공감을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중재에 관해 조사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
니의 응답 비율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Barkin et
al., 2006; Livingstone, & Helsper, 2008). 최근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며(Gillies, 2009),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들이 여가시간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자녀와
의 상호작용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김소영, 진미정, 2015; 안수미, 이
기영, 이승미, 2013)을 바탕으로 아버지들도 미디어중재 행동을 많이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미디어중재를 모두 살펴
본 후 유아가 부모로부터 미디어사용에 관한 중재를 받는 정도가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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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공감에 관한 선행연구와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
어중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의 공감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사용
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의 양상은 어떠하
며, 이는 유아의 연령(3, 5세)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
재)는 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
어중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공감
공감이란 유아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여 이를 대리적으로
느끼면서 타인의 정서 상태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Eisenberg & Miller, 1987). 이 연구에서 공감은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경험가능한 주제의 영상이야기를 보고,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표현
하는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반응과 등장인물의 감정과 일치하는 유아
의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구분한다. 정
서적 공감이란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얼마나 유사하
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이란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표현하는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그 여부를 의미한다.
2) 미디어사용시간
미디어사용시간은 유아가 영상매체를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영상매
체란 화면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이 갖춰진 전자기기를 통
틀어 칭하는 용어로, 영상매체의 종류는 유아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이정림 외, 2013) TV, 컴퓨터, 스마트기기로 한정 지
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디어사용시간은 유아가 하루 동안 TV, 컴
퓨터, 스마트기기의 영상매체를 사용한 시간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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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미디어중재
부모의 미디어중재란 자녀의 미디어사용 경험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적
극적인 역할을 뜻한다(Clark, 2011). 이 연구에서 부모의 미디어중재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선행연구(Nathanson, 1999; Nikken & Jansz, 2014;
Valkenburg et al., 1999; Warren, 2003)를 참고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자녀의 미디어사용 경험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직접중재와 간접중재로 구분한
다. 직접중재는 영상물에 관한 부모의 설명하기, 평가하기를 의미한다.
간접중재는 미디어 내용 제한하기, 미디어사용시간 제한하기 등 시청 규
칙 정하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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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
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의 선
정과 연구도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의 공감에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에 위
치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의 3, 5세 유아 135명과 해당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결석 등의 이유로 조사 과정
전체에 참여하지 못한 2명의 유아,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해 연구를 끝까
지 마치지 못한 유아 4명과 회수하지 못한 질문지 3부, 불성실하게 응답
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하여 유아 123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 123
명씩, 총 3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
았으며, 승인된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No. 1704/001-011).
참여 유아의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는 총 123명
이며, 그 중 3세는 52명(남아 26명), 5세는 71명(남아 36명)이다. 3세의








남아 26명 36명 62명
여아 26명 35명 61명
전체 52명 71명 123명
<표 Ⅳ-1> 연구대상의 구성
연구대상을 3, 5세 유아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 3세 경 조
망수용능력의 발달과 함께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가능(Hoffman,
2000)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유
아는 이 시기에 또래의 정서에 공감하며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3세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이해가 막 시작되는 무렵이며, 5세는 다양한 사
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쌓은 경험으로 공감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는 연령이다. 따라서 3, 5세 유아로 나누어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공감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
아들은 영아기부터 미디어를 접하고, 유아기에 본격적으로 미디어를 직
접 사용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고
려할 때, 연령에 따라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3세
와 5세가 경험하는 미디어 사용 환경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인구학적 자료는 질문지를 통
해 수집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Ⅳ-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은 대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52명
(42.3%)과 전문기술직 37명(30.1%)이 주였다. 어머니의 근로여부에 대해
서는 취업모가 78명(63.5%)으로, 비취업모 43명(35.0%)보다 더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5 (9.6) 4 (5.6) 9 (7.3)
2, 3년제 대학졸업 10 (19.2) 16 (22.5) 26 (21.1)
4년제 이상 대학졸업 25 (48.1) 35 (49.3) 60 (48.8)
대학원 재학 이상 9 (17.3) 14 (19.7) 23 (18.7)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5 (9.6) 10 (14.1) 15 (12.2)
2, 3년제 대학졸업 14 (26.9) 20 (28.2) 34 (27.6)
4년제 이상 대학졸업 22 (42.3) 37 (52.1) 59 (48.0)
대학원 재학 이상 9 (17.3) 4 (5.6) 13 (10.6)
아버지의
직업
전문기술직 16 (30.8) 21 (29.6) 37 (30.1)
사무관리직 16 (30.8) 36 (50.7) 52 (42.3)
판매서비스직 4 (7.7) 2 (2.8) 6 (4.9)
생산노동직 2 (3.8) 2 (2.8) 4 (3.3)
자영업 6 (11.5) 4 (5.6) 10 (8.1)
기타 5 (9.6) 4 (5.6) 9 (7.3)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15 (28.8) 28 (39.4) 43 (35.0)
전문기술직 14 (26.9) 14 (19.7) 28 (22.8)
사무관리직 9 (17.3) 14 (19.7) 23 (18.7)
판매서비스직 7 (13.5) 5 (7.0) 12 (9.8)
자영업 1 (1.9) 5 (7.0) 6 (4.9)
기타 4 (7.7) 5 (7.0) 9 (7.3)
월평균
소득
200-300만원 미만 4 (7.7) 5 (7.0) 9 (7.3)
300-400만원 미만 6 (11.5) 18 (25.4) 24 (19.5)
400-500만원 미만 14 (26.9) 11 (15.5) 25 (20.3)
500-600만원 미만 5 (9.6) 10 (14.1) 15 (12.2)
600만원 이상 21 (40.4) 26 (36.6) 47 (38.2)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
를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측정하
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결과 분석 시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
제하기 위해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도구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공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관계에 관한 영상이야기를 제작하여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로 사용하
였다.
(1)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영상이야기를 활용한 일대일 면접법으로 실
시하였다. 유아의 공감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정서가 포함된 영상이야기를 유아가 직접 시
청한 뒤,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묻는 것으로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를 실시하였다. 영상이
야기는 Howe와 동료들(Pit-ten Cate, Brown, & Hadwin, 2008)이 개발
한 공감 과제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약 120초 길이의 네
가지 영상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Pons et al., 2004)에서 제
시한 유아의 정서이해 발달을 고려하여, 영상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처한
상황, 주인공의 말, 소망과 같이 세 가지 공감 단서를 포함시켰다. 구체






Ÿ 동현[가인]이는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 왔어요. 술래잡기 놀이
를 하다가 동현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Ÿ 친구가 동현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현이가 “그
만해! 너무 높아!”라고 말해요.
Ÿ 이제 동현이는 연을 날리고 싶어요. 그때 친구가 동현이에게
연을 줬어요.
(2)
Ÿ 정우[민지]가 집에서 친구랑 같이 로봇강아지를 가지고 놀았어
요. 그때 로봇강아지가 커다란 펑 소리를 냈어요.
Ÿ 정우가 “내 로봇강아지가 망가졌어.” 라고 말해요.
Ÿ 그래도 정우는 로봇강아지를 가지고 놀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
때 친구가 정우가 가지고 있던 로봇을 뺏고 자동차를 줬어요.
(3)
Ÿ 재민[다연]이는 친구랑 같이 작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재밌게 놀았어요.
Ÿ 재민이가 “여기 커다란 벌레가 있어!”라고 말해요.
Ÿ 이제 재민이는 만화책을 다시 보고 싶어요. 재민이가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친구가 재민이에게 공을 던졌어요.
(4)
Ÿ 민규[나리]는 오늘 어린이집에 처음 왔는데, 아무도 민규랑 놀
아주지 않고 민규 혼자 서 있어요.
Ÿ 민규와 친구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친구가 민규 크레파스
를 뺏었어요. 민규가 “내 크레파스 돌려줘!”라고 말해요.
Ÿ 민규는 회색 크레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민규에
게 회색 크레파스를 줬어요.
<표 Ⅳ-3> 영상이야기 내용
영상이야기의 내용과 상황 구성은 아동학 박사 3인이 그 적합성을 확
인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을 통과한 뒤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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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영상이야기를 보여주기 전에,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 정서
의 식별을 확인하는 사전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림 Ⅳ-1>와 같이 정서
카드를 사용하여 기쁜, 슬픈, 무서운, 화가 난, 중립적인 얼굴 표정을 짓
고 있는 5장의 그림을 보여준 후 해당 정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예: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질문하였다. 사전 과제는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공감 점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유아가 틀렸을 경우
피드백을 주었다.
<그림 Ⅳ-1> 정서카드
본 시행에서 연구자는 유아 1인에게 스마트패드(9.7inch)를 통해 영상
이야기 4개를 임의순서로 보여주며 영상이야기의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관련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평정하였다. 즉, 총 세 장면
에서 영상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유아의 공감 정도가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으로 정서적 공감을 알아보고, 유아가 해당 정서를 느끼는
이유를 묻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을 알아보았다.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실
시한 공감 질문은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한편,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참여유아와 동일한 성별로 제시하였
는데, 이는 유아의 발달특성상 상대에 대한 친근함이나 선호도에 따라
그 사람의 정서와 사고를 다르게 추론할 가능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Repacholi & Trapolini, 2004). 또한 공감에 관해 질문하는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부록 1> 참고). 이는
공감이 표정과 같은 외현적인 정서 단서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유아기가
되면 상황단서나 언어단서, 소망단서에 근거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
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Pons et al., 2004)에 근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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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최대한 유아의 자발적인 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등장인물의
정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그림을 사용하였다.
장면 내용
공감 질문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①
동현이는 친구랑 같이 놀이터
에 왔어요. 놀이터에서 술래잡
기하며 놀고 있어요. 그때 동
현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동현이가 놀이터에






동현이 친구가 동현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어요. 동현이가









이제 동현이는 연을 날리고








<표 Ⅳ-4> 영상이야기(1)의 사례와 공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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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의 평가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서 유아는 하나의 영상이야기에서 주인공에
대한 정서적 공감 및 인지적 공감 질문 총 3쌍의 질문(<표 Ⅳ-4>)을 받
는다. 질문과 유아 반응의 결과는 선행연구(Bensalah, Caillies, &
Anduze, 2016; Howe et al., 2008)에 근거하여 점수화하였다. 정서적 공
감 질문은 정서카드(<그림 Ⅳ-1>)와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섯 가
지의 정서 중 자신의 기분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
유아의 공감의 평가 기준 및 점수 범위는 <표 Ⅳ-5>와 같다(평가 기
준에 따른 구체적인 유아의 응답 사례는 <부록 3> 참조). 유아의 정서
적 공감의 평정은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 0점, 등장인물의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슬픔, 화남, 무서움) 중 하나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정서는 등장인물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인 정서로
판단하는 경우에 1점,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
에 2점을 부여하였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의 평정은 관련 없는 응답이거
나 무응답일 경우에 0점, 등장인물과 같은 정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거나 등장인물의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 느낀 감정을 언급하면 1점
을 부여하였다.
영상이야기 하나 당 세 가지의 정서적 공감 질문에 대한 점수범위는
0∼6점이며, 전체 4개의 영상이야기의 점수범위는 총 0∼24점이다. 정서
적 공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그대
로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상이야
기 하나 당 세 가지의 인지적 공감 질문에 대한 점수범위는 0∼3점씩이
며, 전체 4개의 영상이야기의 점수범위는 총 0∼12점이다. 인지적 공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
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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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점수 점수 범위
정서적
공감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례] 등장인물의 정서가 ‘기쁨’일 때,











등장인물의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슬픔, 화
남, 무서움) 중 하나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정
서는 등장인물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인 정
서로 판단하는 경우
사례] 등장인물의 정서가 ‘슬픔’일 때,
유아는 ‘무서워하는 표정’ 가리킴
1점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
사례] 등장인물의 정서가 ‘화남’일 때,
















‘등장인물과 같은 정서 상황에서 자신의 경
험을 언급한 경우’ 또는 ‘등장인물의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 느낀 감정을 언급한 경우’
사례]
- “내가 (그네) 타다가 떨어진 적 있어서”
- “동현이가 살살 밀라고 했는데 계속 해서”
1점
<표 Ⅳ-5> 유아의 공감의 평가 기준 및 점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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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사용시간 및 미디어중재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자료는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때 TV,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통한 유아의 하루 평균 총 미디어사용시
간을 각각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
다. 주중 일일 평균 사용시간과 주말 일일 평균 사용시간으로 나누어 응
답한 시간을 미디어사용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구현영 & 김은정, 2015; Bickham et al., 2015; Conners-
Burrow et al., 2011)에서 주중 사용시간과 주말 사용시간의 가중치를 다
르게 부여한 계산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유아의 미디
어사용시간은 주중 일일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일일 평
균 미디어사용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일주일의 미디어사용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을 분 단
위로 계산하였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행동에 관한 문항
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의
미디어중재 질문 문항들은 선행연구(Nathanson, 1999; Nikken & Jansz,
2014; Valkenburg et al., 1999; Warren, 2003)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일부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미디어중재 도구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중재와 간접중재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접중재는 영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발생의 이유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질문 10문항(예: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착한 말이나 착한 행동을 왜 하는지 자녀에게 설명한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접중재는 사용 시간/장소/내용 제한, 감독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질문 10문항(예: 자녀의 하루 영상 시청량을 정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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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안 그렇다’ 1점부
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미디어중재 점수는 중
재 유형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점수를 합산한 뒤 2로 나누어 산출
하였다. 각 중재 유형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직접중재와 간접중재의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미디
어사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의 미디어중재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직접중재 10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 간접중재 10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3) 언어이해 검사
이야기 과제 수행이 언어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Vaish et al., 2009)에 따라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이 표준화
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Ⅳ: K-WPPSI-Ⅳ)의 언어이해 지표에 속
한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나이에 맞는 소검사를 실시하
여, 3세 유아에게는 수용어휘와 상식 소검사를, 5세 유아에게는 상식과
공통성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이해 검사의 점수 범위는 2∼38점이며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아의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 언어이해
검사, 부모 질문지의 적합성 및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
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영상이야기의 난이도와 질문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세 유
아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로 사용한 영상이야기는 ㈜아이
코닉스에서 제작한 ‘치로와 친구들’이라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 콘텐츠
사용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유아에게 5분 길이의 영상이야기를 보여준 후, 주인
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였다. 영상이야기
를 시청한 후, 연구자는 5가지의 상황 속에서 보인 주인공의 행동에 대
해 유아의 공감 반응이 어떤지 질문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야기 초반에 주인공이 보인 장난감 뺏는 행동을 바탕으로, 이후의 상
황을 제시하더라도 “화나요”, “장난감 뺏으니까” 라는 초반의 공감 반응
과 동일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반응을 보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영상이야기는 극적인 효과나 재미를 위해 등
장인물의 행동과 정서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영
상이야기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등장인물의 정서가 일정한 수준으로 표현되도록 영상이야기를 구성
한 뒤, 삽화 전문가에게 의뢰한 그림들을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이야기로 제작하였다. 이때 동물이나 캐릭터의 모습이 아닌 실제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게 그림을 그려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주인공의 이전 정서표현에 유아의 공감 반응이 오염되지 않도록 영상이
야기를 한 번에 다 보여준 뒤 공감 질문을 하지 않고, 영상이야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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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끊어서 보여준 후, 관련 공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연구절차를 수정
하였다.
이러한 수정사항들을 반영하여 2017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
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 5세 유아 각 4명 씩, 총 8명의 유아와 해당
유아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언어이해 검사는
15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전체 검사시간이 45분으로 다소 길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유아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1회기에 언어이해 검사를, 2∼
3회기에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시행을 3회로 나
누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의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부모가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5∼10분이었으며, 질문지 내
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여 특별한 수정사항 없이 질문
지를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2차 예비조사에서는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서 사용되는 그림
중에서 장난감이 망가진 상황을 묘사하거나 펑 터지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효과에 유아들의 시선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인지적 공감 측정에 방해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리고 영상이야기 4개
에서 모두 성인 목소리로 녹음된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들려주었더니, 유
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인지적 공감 측
정에 방해가 되는 그림효과를 삭제하고, 부분적으로 내레이션을 아이 목
소리로 바꾸는 등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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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
집 10곳에서 실시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유아가 직접 시청한
후 응답해야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실내의 조용한 공간
에서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야기 과제
수행이 언어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Vaish et al.,
2009)에 따라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사를 함께 실
시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와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연구자
는 유아의 과제 수행력을 높이고 피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유아 한 명
당 약 15분씩 총 3회에 걸쳐 과제를 시행하였다. 1회기에는 언어이해 검
사를 실시하고, 2∼3회기에는 각각 2개씩의 영상이야기에 대한 공감 과
제를 실시하였다.
처음 만나는 연구자에 대한 낯선 감정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공감 과
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회기에는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연구자와 유아 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검사도구인 그림 카드와 기록지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검사 시
작 전에 유아가 긴장을 풀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인사
등을 나누되,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유아가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검사 외의 화제를 꺼내지 않도록 하였다. 3세의 경우 수용어휘
와 상식의 2가지 소검사를, 5세의 경우 상식과 공통성의 2가지 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유아는 각 회기마
다 새로운 이야기를 2편씩, 총 네 편의 영상이야기를 보았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의 적용순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유아마다 무작위
로 배정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연구자와 유아 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아가 조사장소에 도착하면 유아에게 앞으로
제시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영상이야기를 들려주기 전 유
아에게 과제 응답에 사용되는 정서 카드를 보여주고 기본 정서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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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과제를 시행하였다.
영상이야기 하나의 길이는 약 120초 정도이며, 시간이 지나면 유아의
기억력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영상이야기 공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상이야기 재생 중 공감의 단서가 포함된 장면이 나
올 경우 영상이야기를 멈춘 후, 연구자가 묻는 공감 질문에 유아가 응답
하도록 하였다. 방금 본 영상이야기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기분이 어떨지
물어보며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한 유아의 기분이 어떤지 질문하여 정서적 공감 정도를 알아보
았다. 그런 뒤 유아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 여부를 알아보았다. 1개의 영상이야기에 대한 면접조사 시간은 5∼
8분이 소요되었으며, 유아 1인당 영상이야기 네 편에 대한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정서적 공감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기록지에 바로 기록하고, 인지적 공감에 대한 응답은 녹음을 한 후 전사
하여 기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에게는 미디어중재,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유
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조사를 실
시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당일날 가정으로 전달하여 질문지 작성을 요청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35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6부와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유아의 부모
질문지 6부를 제외한 123명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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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방
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이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
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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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문
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와 연
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및 부모의 미디어중재
의 양상 (연구문제1)
3, 5세 유아의 공감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네 가지 이야기에서













3세 12.35 (5.43) 15.27 (5.67) 13.81 (5.69)
5세 16.39 (4.34) 17.09 (3.21) 16.73 (3.82)
전체 14.69 (5.19) 16.31 (4.48) 15.50 (4.90)
인지적 공감
(0∼12점)
3세 5.39 (3.18) 6.35 (3.68) 5.87 (3.44)
5세 8.58 (2.44) 8.66 (2.10) 8.62 (2.26)
전체 7.24 (3.18) 7.67 (3.08) 7.46 (3.12)
<표 Ⅴ-1> 유아의 공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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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평균점수는 24점 만점에서 평균 15.50점
(SD=4.90)으로, 12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영상이야기 과
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유아의 정
서적 공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5세 여아(M=17.09, SD=3.21)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3세 남아(M=12.35, SD=5.43)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의 평균점수는 12점 만점에서 7.46점(SD=3.12)으
로, 6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
인물이 보이는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비교적 높
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5세 여아(M=8.66, SD=2.10)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3세 남아(M=5.39,
SD=3.18)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점수 모두 개인차가 다소 크기 때문에 평균점수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정서적 공감 및 인지적 공감이 연령과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 Ⅴ-2>와 같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02, df=1, p<.01). <표 Ⅴ-1>에 제
시된 것과 같이, 5세 유아(M=16.73, SD=3.82)의 정서적 공감 점수가 3세
유아(M=13.81, SD=5.69)보다 높았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57, df=1, p<.001). 5세
유아(M=8.62, SD=2.26)의 인지적 공감 점수가 3세 유아(M=5.87,
SD=3.44)보다 높았다. 이는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영상이야기 과제에
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공감 능력은 만 3세경
조망수용능력의 발달과 함께 발달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교화된
다(Hoffman, 2000)는 결과와 일치한다. 유아는 사회인지 능력이 발달하
고(Denham, 1986),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타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상호작용 기술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공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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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경우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9, df=1, p<.05). 여아
(M=16.31, SD=4.48)의 정서적 공감 점수가 남아(M=14.69, SD=5.19)보다
높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
정을 그대로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여아 7.67점(SD=3.08), 남아 7.24점(SD=3.18)
으로 여아의 인지적 공감 점수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송승희, 장경은, 2015; 이
상미, 한세영, 2011)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적
공감
연령 257.60 1 257.60 12.02**
성별 98.32 1 98.32 4.59*
연령×성별 37.19 1 37.19 1.74
오차 2550.30 119 21.43
인지적
공감
연령 227.78 1 227.78 28.57***
성별 8.04 1 8.04 1.01
연령×성별 5.91 1 5.91 .74
오차 948.67 119 7.97
*p < .05. **p < .01. ***p < .001.
<표 Ⅴ-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감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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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사용시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145.5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정책
연구소의 실태조사(2013) 결과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이 194
분 정도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치이다.2)
구체적으로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미디어사용시간의 차이를 자
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미디
어사용시간을 연령에 기준하여 살펴볼 때, 3세 유아(M=157.43,
SD=95.89)가 5세 유아(M=136.86, SD=90.75)보다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
시간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유
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성별에 기준하여 살펴볼 때, 남아(M=154.19,
SD=105.60)가 여아(M=136.78, SD=78.37)보다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








3세 176.48 (117.95) 138.38 (63.94) 157.43 (95.89)
5세 138.10 ( 94.15) 135.59 (88.48) 136.86 (90.75)
전체 154.19 (105.60) 136.78 (78.37) 145.56 (93.13)
<표 Ⅴ-3>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단위: 분
2) 본 연구대상 유아 총 123명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TV를 시청하는 유아는
117명(97.4%),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아 65명(50.8%),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유
아 106명(92.5%)이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유아가 절반가량으로 차지하고
있어 컴퓨터 사용 정도에 큰 개인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유아의 총
미디어사용시간과 국내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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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직접
중재의 평균점수는 2.47점(SD=.64)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직접중재 척
도 중 ‘가끔 그렇다’에 해당하는 2점과 ‘종종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의
중간정도이다. 즉 부모의 직접중재 수준은 중간점수보다 낮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간접중재의 평균점수는 3.50점(SD=.56)으로, 1점부터 5
점까지의 간접중재 척도 중 ‘종종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과 ‘대부분 그
렇다’에 해당하는 4점의 중간정도이다. 즉 부모의 간접중재 수준은 중간
점수보다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5세 유아의 부모
가 3세 유아의 부모보다 미디어중재의 두 유형에서 모두 약간씩 높은 평
균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남
아의 부모가 여아의 부모보다 미디어중재의 두 유형에서 모두 약간씩 높












3세 2.42 (.73) 2.43 (.65) 2.43 (.68)
5세 2.55 (.65) 2.47 (.59) 2.51 (.61)
전체 2.49 (.68) 2.45 (.61) 2.47 (.64)
간접중재
(1∼5점)
3세 3.54 (.50) 3.33 (.59) 3.43 (.55)
5세 3.53 (.55) 3.56 (.59) 3.54 (.57)
전체 3.54 (.52) 3.46 (.60) 3.50 (.56)
<표 Ⅴ-4> 부모의 미디어중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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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의 관계 (연구문제2)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와 유아의 공
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분석 결과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의 공감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28** -.11 .06 1
인지적
공감
-.28** -.05 .22* .76*** 1
*p < .05. **p < .01. ***p < .001.
<표 Ⅴ-5>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아의 공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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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미디어사용시간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28, p<.01). 즉,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정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인 직접중재, 간접중재 모두와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미디어사용시간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1). 즉,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
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의 원
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정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유아의 인지
적 공감은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재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 p<.05). 즉, 부모가 유아의 미디어사용 규칙을 정하는 간
접중재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정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
아의 인지적 공감은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인 직접중재와는 유의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관계에서는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간접중재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2, p<.001).
즉, 부모의 간접중재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
하는 시간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미디어사
용 규칙을 잘 이행할수록 아동의 미디어사용시간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장미선, 문혁준, 2004; Collier et al., 2016; Gentile et al., 2014)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가 유아에게 적합한 미디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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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
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3)
앞서 제시한 상관분석 결과,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언어이해능력, 연령 및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유아의 이야기 과제 수행이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Vaish et al., 2009)에 따라 유아의 언어이해능력을 통제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변수와 성별변수를 통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이 충족되는
지 살펴보았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
량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
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연령, 성별,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간 상관계수는 0.8 미만임을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
하므로, 각 독립변수의 VIF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
수의 VIF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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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
치는 영향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이해능력, 연령 및 성별을 통제하여 중다회귀






언어이해능력 .05 (.10) .05
연령 1.41 (.42) .29***
성별 1.36 (.82) .14
미디어사용시간 -.01 (.01) -.24**
부모
중재
직접중재 -1.22 (.69) -.16
간접중재 .22 (.83) .03
R2 (adj.R2) .20 (.15)
F 4.67***
주. 더미변수: 연령(3세=0, 5세=1), 성별(남=0, 여=1)
**p < .01. ***p < .001.
<표 Ⅴ-6>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연령 및 성별을 통제했을 때 미디어
사용시간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F=4.67, df=6, p<.001).
독립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β=.29, p<.001), 미
디어사용시간(β=-.24, p<.01) 순서로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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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많이 미쳤다. 즉,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그리고 하루 동안 미
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
이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미
치는 영향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이해능력, 연령 및 성별을 통제하여 중다회귀






언어이해능력 .02 (.06) .03
연령 1.31 (.25) .42***
성별 .37 (.49) .06
미디어사용시간 -.01 (.01) -.18*
부모
중재
직접중재 -.82 (.42) -.16
간접중재 1.01 (.50) .18*
R2 (adj.R2) .28 (.25)
F 7.67***
주. 더미변수: 연령(3세=0, 5세=1), 성별(남=0, 여=1)
*p < .05. ***p < .001.
<표 Ⅴ-7>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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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연령 및 성별을 통제했을 때 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25%의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7.67, df=6, p<.001).
독립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β=.42, p<.001), 미
디어사용시간(β=-.18, p<.05), 부모의 간접중재(β=.18, p<.05) 순서로 유
아의 인지적 공감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즉, 3세 유아보다 5
세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모
의 간접중재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TV, 컴퓨터, 스마트기기의 총 미디어사용시간
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미디어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성지현 외, 2015; Conners-Burrow et al., 2011)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재는 유아가 영상이야기 과제에
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간접중재가 자녀
의 과도한 미디어사용시간, 부적절한 미디어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미디
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어 자녀의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 증가,
공격성 감소를 보인 연구결과(장미선, 문혁준, 2004; 조안나, 고영자,
2013; Fikkers et al.,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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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영상에 노
출되어 있는 유아의 생활환경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영상이야기를 새롭게 구
성하여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공감을 직접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공감이 미디어사
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디어사용시간
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10곳의 3, 5
세 유아 123명과 해당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유아에게는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영상이야기 4편을 보여준 후 영상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묻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부모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및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수준을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
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아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고 공
유하는 정도와 그 감정을 이해하여 해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령에 따라서 유아의 공감 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권기
남, 2017, 조순옥, 2014; Bensalah et al.,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 공감
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송승희, 장경은, 2015; 이상미, 한세영,
- 53 -
2011)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약 145분으로 나타났으
며, 미디어사용시간에 대한 연령차와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영상시청시간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Wartella et al., 2014)
와 게임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학령기 때부터 성차가 나타난 결과(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5)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기 때문에 연령차와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직접중재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서 2.47점,
간접중재의 평균점수는 3.50점으로 간접중재 정도가 직접중재보다 상대
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중재보다
는 간접중재의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Warren, 2003)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직접중재와 간접중재 모두 연령차와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수준이 자녀의 성별과 관련 없다는 연
구(Livingstone & Helsper,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
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가 시청하는 미디어의 주제와 별개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의 양적인
증가만으로도 유아의 공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이는 유아의 영상물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성지현 외, 2015; Conners-
Burrow et al., 2011; Ostrov, Gentile, & Crick, 2006)와 그 맥을 같이 한
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
간이 줄어들며 가족 간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감소하였다(Tanimura,
Okuma, & Kyoshima, 2007; Vandewater et al., 2006)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람들
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시간을 대체하여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
감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조윤주, 2016; Zimmerman et al., 2007)의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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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아가 영상물에 자주 노출될 경우 시각적 자극에 몰두하는 시간
이 증가하여 언어발달이 저해되며, 손상된 언어기술로 인해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맺기 어려움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을 통해 사회
성을 발달시키며 또래 간 상호작용에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Hebert-Myers, Guttentag, Swank, Smith, & Landry, 2006).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이 미진할 경우 자기조절의 강화를 방해하여
(Jensen et al., 1997), 사회적 상호작용 시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감소하
게 되고(김서희, 황성온, 2017),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 수준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중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중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아진
다. 이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있어 부모가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주제를 정하는 등 전반적인 미디어사용 규칙을 정
하는 부모의 중재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간접중재와 미디어사용
시간과의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사용을 막아주는 보호역할을 함으로써, 유아의 인지적 공
감 능력이 적절히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사용시간의 영향력이 간접중재
의 영향력보다 월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가 간접중재의 행동을 보이는 선행요인 중 하나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점(Nathanson, 2001; Shin & Huh, 2011)을 고
려해보았을 때, 유아의 미디어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는
유아가 영상물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람들과의 교
류로부터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고 느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격려할
가능성도 유추해볼 수 있다. 미디어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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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나 창의적 활동을 격려하고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의도적으로 제
한한다는 보고(Ito et al., 2010)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두 유형 중 간접중재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자율성의 필요를 덜 느끼고, 부모의 규칙을 절대적으로 느
끼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을 쉽게 수용하는 편이라는 결과(Nathanson,
2001)를 참고했을 때, 직접중재보다 간접중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기조절력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간접 중재 정도가 높아진 결과(Lee, 2013)를 참고했을 때, 유아일 경우
스스로 미디어사용시간을 조절하고 적절한 영상물의 주제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접중재의 영
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평가하는 등의 언어적 개입이 있
는 직접중재의 경우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력
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인 주제의 TV 프로그램을 시
청할 때 부모의 직접중재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공감 수준이 더 높아졌
다는 연구결과(Rasmussen et al., 2016)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
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교육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상황에서의
부모의 직접중재로 한정하여 직접중재와 공감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주제와 상관없이 모든 주제
를 포괄하는 미디어사용에 있어서의 직접중재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유아는 교육용 영상물뿐만 아
니라 오락용 영상물도 많이 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물을 볼 때 발생하는 부모의 직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직접중재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뒤에 나타나는 종단연구(Padilla-Walker, Coyne, & Collier, 2016)도
있기 때문에 유아기 때의 중재 효과가 아동기에 가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부모의 직접중재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중
재는 자녀와 같이 책을 읽거나 장난감 놀이를 하는 상호작용을 할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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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감소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반응성이 떨
어지기 때문에(Nathanson & Rasmussen, 2011), 자녀의 공감 발달에 미
치는 간접적 효과의 크기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유아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성인이 평가하는 체
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거나 짧은 가설적 이야기에 관한 유아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영상이야기를 직접 시청
하면서 영상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였다. 영상이
야기를 사용할 경우 유아의 정서적 반응을 보다 쉽게 불러일으키고, 생
태학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감의 단서를 다양하
게 포함시키고 유아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구성한 영상이야기로 유아의
공감을 측정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
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장시간의 미디어사용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밝혔다. 그동안 아동의 미디어사용과 인지발달
간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사회정서 측면 또한 아동의 발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유
아기 때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이 연
구는 추후 유아의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라 미디어에 과몰입될 경향성을
보이고, 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증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연구들
(Divan et al., 2010; Zimmerman & Christakis, 2007)의 기초자료가 되어
줄 뿐 아니라, 관련 연구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유아의 공감이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 또한 밝혔다. 앞서 미디어사용시간의 증가가 유아의 공감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미디어사용시간
과 부모의 간접중재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 또한 나타났으므로, 결국 이
러한 결과는 유아의 미디어사용 정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부모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아기는 미디어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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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사용에 대
한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며,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있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즉, 아동의 발
달과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사
용 행동을 지도하는데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공감 능
력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가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유아의 미디어사
용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유아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간접중재 자체를 통제적
양육행동처럼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간
과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미디어사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
라 자녀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밝혔으므로, 유
아기 자녀의 미디어사용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
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있어 내용적인
측면이나 활용 유형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공감을
포함한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보고의 질문지를 사용했다. 질문지 응답을 통해 부모의 미디어중재 자료
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로 행하는 직접중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직접
중재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부모의 미디어중재에 대해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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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감 발달
에 미디어사용시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미디어사용 환경 조성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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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아의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 그림 (여아용)
























<부록 2> 유아의 인지적 공감 응답 사례
영상
이야기




Ÿ 다칠 것 같아서
②
Ÿ 얘가 너무 세게 밀어서
Ÿ 친구가 엄청 높이 올라가서
③
Ÿ 연 받으니까
Ÿ 연 날리고 싶었는데 친구가 줘서
(2)
①
Ÿ 소리가 너무 커서












Ÿ 수영하는데 물에 벌레가 있으니까






Ÿ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장면 5세 유아의 응답 예시
(1)
①
Ÿ 동현이가 넘어졌을 때 아프니까
Ÿ 넘어지면 자꾸 울게 돼요.
②
Ÿ 동현이가 그네 타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Ÿ 넘어질까 걱정돼요.
③
Ÿ 친구가 놀이하고 싶은 걸 빌려줬으니까




Ÿ 펑 소리가 나니까
Ÿ 고장 나는 소리가 나서
②
Ÿ 정우가 장난감 부서져서 우니까
Ÿ 아무것도 안했는데 민지가 아끼는 로봇이 망
가져서
③
Ÿ 강아지 갖고 싶은데 친구가 자동차 줘서
Ÿ 친구가 장난감 뺏고 다른 걸 주니까
(3)
①
Ÿ 친구랑 같이 노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요.
Ÿ 다연이가 심심해 보여서 ‘나랑 같이 놀래?’
해서
②
Ÿ 벌레가 너무 징그러워서 무서운 것 같아요.
Ÿ 수영하고 있는데 벌레가 와서 수영하는 걸
망쳤어요.
③
Ÿ 친구가 공 던져서 만화책 못 보게 됐으니까
Ÿ 만화책 보고 싶으면 되는지 물어보고 가져가
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뺏으려고 해서
(4)
①
Ÿ 친구들이 민규랑 같이 안 놀아주니까
Ÿ 나리만 안 놀아주고 원래 다녔던 친구들끼리
놀아서
②
Ÿ 크레파스를 빼앗아가서 슬펐어요
Ÿ 자기가 먼저 쓰는데 친구가 허락도 안 맡고
뺏으니까
③
Ÿ 친구가 돌려줘서 좋아요
Ÿ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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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on
Preschoolers’ Empathy
Kang, 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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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empathy response to empathy-inducing video clips, children’s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2)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empathy
response,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3)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on
children’s empathy response.
A total of 123 preschool children (52 3-year-olds children, 71
5-year-olds children) from 10 child-care centers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atched 4 video vignettes of children in
emotional scenarios. Each vignette included 3 random emotions
(angry, happy, fearful, sad) that reflected emotion judgments based on
- 88 -
the protagonist’s situation, verbal cues, and desire. Children were
asked about the protagonists’ emotions while watching the video
vignettes. The affective component was probed with the question,
“How do you feel seeing the little girl/boy?”; the cognitive component
was measured by the question, “Why do you feel [emotion shared
with the protagonist]?” Children’s empathy ability scores were
assessed according to these two components. Mothers and Father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to investigate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and the mothers’ and fathers’ degree of media
mediation.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s,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24.0
program.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empathy
response to empathy-inducing video clip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5-year-olds children showed higher level of affective empathy
and response cognitive empathy response than 3-year-olds children.
Girls showed higher level of affective empathy response than boy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children’s cognitive
empathy response depending on gender.
The average time children spend on media use was 145 minute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shown in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depending on gender. The amount of parental
indirect mediation scored higher than direct mediation. Nevertheless,
both indirect mediation and direct mediat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parental indirect mediation, and children’s
empathy response to empathy-inducing video clips. Specifically,
- 89 -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ffective empathy response and cognitive empathy response. Parental
indirect medi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gnitive empathy
response.
Third,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ffective empathy response and cognitive empathy response to
video clips. Parental indirect media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cognitive empathy response. When the duration of media
use was high, children’s affective empathy response and cognitive
empathy response scores decreased. However, when parental indirect
mediation was high, children’s cognitive empathy response scores
increased.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media use and parental
indirect mediation affect children’s empathy response to video clip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should be
restricted to improve children’s empathy feeling. Furthermor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light of young children’s needs for parental
mediation as a setting to a media use environment.
keywords : affec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empathy-
inducing video clip, media use, parental media
mediation
Student Number : 2014-20352
